
I. 서 론

인구역학의 세계적 추세는 높은 사망률과 높은 출산

율 시대를 마감하고 낮은 사망률과 낮은 출산율로의 변
화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인 것이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은 출산율은 높이지 못했지만, 인간의 수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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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셜미디어 데이터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대리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뉴스데이터 109,015건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사회 노인과 일자리 
감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가용노동력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았
다. 노인 일자리 토픽키워드로 ‘노인*일자리’, ‘노인*고용’, ‘노인*임금’ 등을 사용하였다. 감성분석결과, 대부분
의 기간에서는 긍정적 감성이 우세하여 생산연령인구 확충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노인 일자리확대관련 긍정
감성과 저임금관련 부정감성으로, 일은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노인의 실태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과 연관 텍스트분석으로 노인과 일자리 관련 우리사회의 인식과 감성을 
분석하였다.

■ 중심어 :∣빅데이터∣감성분석∣저출산 고령화∣노인∣일자리∣
Abstract

Social media data serves as a proxy indicator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the future of public 
opinion in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used 109,015 news data from 2016 to 2018 to analyze the 
sensitivity of the elderly and employment in Korean society,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labor force in Korean society, which is facing a cliff between the elderly and the population. Topic 
keywords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include "elderly*employment", "elderly*employment", and 
"elderly*w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sitive sensitivity prevails for most of the period, an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working-age population. Positive feelings abou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and negative feelings about low wages have brought to light the reality of 
the elderly who are still poor despite their work. In this study, social big data was used to analyze the 
perceptions and sensibilities of Korean society related to the elderly and employment through 
hierarchical crowd analysis and related text min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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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왔다. 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1].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비
중 20%이상)를 맞이했으며, 인접국 일본도 초고령사회
에 진입한지 10여년이 흘렀다. 영미,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이상)를 겪
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부터 한
국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7%이상 14%미
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은 중
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사회진입 
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어, 고령화의 속도 측면에서 더 극적인 전개
가 예상된다[2].  이는 제외국이 평균 30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된다는 예측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고령자가 많아지고 생산가능인구(19세~64
세)가 줄어드는 인구변화는 일자리의 지형을 바꾸고 사
회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3].

노인들이 많아지는 고령사회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
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재원을 작동시키는데 필
요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들을 케어해줄 보건
복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4]. 

한편 의학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기대수명은 계속 증
가하고 있고, 은퇴 후 살아가야 할 날 들은 점점 길어지
고 있다. 직업에서의 퇴장은 노인 개인의 경제적 측면
에서, 수십 년간 지내야 할 고령 기간을 성공적으로 지
내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
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경
우, 고령자가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지역사
회 일자리로 복귀할 수도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함께 인구의 다수를 차지
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던 베이
비부머들이 현업에서 퇴장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러한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repositioning 하고 생활이 가능
하도록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에 대한 시선이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인구구조변화와 인구역학상 일손
부족은 예견되고 있고, 향후 고령층(노인)의 일자리참
여(노동시장 재진입)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의 
노인혐오 기조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를 감안할 때, 노인에 대한 우
리사회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연령 간 갈등을 
줄이고 세대화합과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소
규모 연구는 있어왔으나,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방대한 
양의 노인과 일자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감성분석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령사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인식과 감성을 알아내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당면과제와 노인 일자리 문
제점에 대해, 우리 시대의 여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탐지하고[5], 노인의 일자
리에 대한 사회적 감정을 감성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사회 노인 미래일자리전망과 사회적인식

인구구조의 변화는 마치 재난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삶을 지배한다. 일련의 정책과 대응도 인구역학을 거스
르거나 따로 가기는 어렵다. 고령사회와 미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선행문헌에서도 조
사되었듯이, 고령사회에서 나이차별과 혐로가 나타나고 
있고, 노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업무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6][7].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 심화 되어, 12년 후인 2030년에는 644만 명분의 일
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일손부족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 인구의 노
동력 확보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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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인구역학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마주하게 된 것
이다[8]. 2018년 한국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변화로 이행된 바 있으며, 이런 
한국사회의 인구변화를 감안 할 때, 미래 일자리에서 
노인을 빼놓고는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될 것이다. 미래
준비위원회의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길을 
찾다」보고서는,  미래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위한 주요 
변화 동인으로 미래사회와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기술
하면서, 여성·고령층 일자리 참여가 확대되고, 삶의 질
을 중시하며,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다문화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9].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고령층 일자리 참여의 확대이다. 노인들
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노
인에 대한 그 사회의 이미지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족 환경을 구성하는 손주, 자
녀, 형제·자매 등의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상호 작용
을 해왔는데, 그러한 세대 간 관계는 가계 영역을 넘어
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다세대 가족 
관계는 생물학적 인 유대감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들
의 연결은 애정, 경제, 개인 및 가족 문제, 주택 등을 기
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외로움과 자기 소외감과 같은 공통된 감정은 
비슷한 연령의 가족이외의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이라
는 특징이 있다. 대중 매체가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
는 노인그룹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10] 이고, 
노인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든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 할 수 있는 경험이나 가치
에 그리고 쓸모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그룹은 사회적으로 노동 효
용성이 낮고,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으로 인식되
곤 한다[11].

2. 사회적인식에 대한 감성분석

소셜미디어나 뉴스데이터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게 영향을 미쳐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인식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12-14].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점취지들을 감안할 때, 뉴스데이
터의 긍정부정 감성분석이,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에 대한 대리지표(surrogate endpoint)로서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해당 주제에 대한 
언론사와 뉴스매체들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성분
석을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여론의 향방을 분석하고 인
구역학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절벽사회에서 노인
인력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다.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이란 수집된 데이터에
서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분석, 전산언어학 등을 이용
해 텍스트 내의 주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추출하는 기
법이다[15]. 감성 분석이란 많은 사람으로부터 작성되
는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의견이나 감성, 
태도, 성향을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의 
한 영역으로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Mining)이라고
도 한다[16].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생성되는 텍스트 데
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어 처리 기술의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다[17][18]. 자연어 처리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감정, 태도, 인상 등을 텍스트로부터 뽑아
내어 찬성(+)와 반대(-) 또는 좋음(+)싫음(-) 등과 같이 
양극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긍정, 부정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성분석을 통해 여론
의 향방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적 결
정이나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이전의 여론 파악은 국
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방
향을 잡고 기업이 속한 경제 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9]. 감성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들
의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알아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측
면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직면해 있
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높아지는 인구변
화를 겪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파른데, 우리 사
회는 노인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준비
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감정은 어떤 지에 대한 감성분석을 통해 우리시대 노인
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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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빅데이터 자료범위 및 수집방법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감소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
리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사회에 광범
위하게 퍼져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의 뉴스데이터 중 “노인”, “노인들”, “고령”, “노년”, “어
르신”, “꼰대”, “연금충”, “틀딱”, “틀딱충”, “틀딱이” 키
워드가 들어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키워드가 들어
간 데이터 480,367건을 확보였다.  그 중 광고 및 복합
주제 데이터 제외를 위해 수집대상 키워드가 3번 이상 
포함된 데이터 109,015건을 선별하여, 감성분석을 실
시하였다[표 1].

표 1. 빅데이터 수집범위 및 분석방법

1. 빅데이터 
   수집기간  2016.01.01 ~ 2018.09.30

2. 빅데이터
  수집 키워드

“노인”, “노인들”, “고령”, “노년”, “어르신”, “꼰
대”, “연금충”, “틀딱”, “틀딱충”, “틀딱이” 키워드
가 들어간 데이터 수집

3. 데이터규모
-뉴스데이터에서 수집 키워드가 들어간 데이터 확보
-광고 및 복잡 주제가 포함된 데이터를 걸러 내기 위해 수집 
키워드가 3번 이상 나타나는 데이터들만을 필터링하여 총 
109,015건 선별

4. 자연어 
  처리방법

형태소 분석을 통한 명사(구) 추출, 감성 단어 추출을 적용 하
여 분석 인덱스 구성

2. 자료 분석 절차

해당기간동안 수집된 뉴스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초데
이터를 준비하고 형태소 분석 엔진을 이용하여, 띄어쓰
기를 기준으로 구분된 어절을,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
위인 형태소로 나누어 형태소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
별 감성트랜드 분석을 위해[표 2]의 노인관련 주제키워
드와 일자리관련 토픽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선별하
여, 감성의 긍/부정 건수를 집계하였다[그림 1]. 

  

  그림 1. 빅데이터 분석개요 및 분석절차

 

그림 2.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및 순서  

토픽별 연관어 분석을 위해서는 노인관련 주제키워
드와 일자리관련 토픽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선별한 
후, 고빈도 명사(구) 150개를 추출하고 명사구의 동시
발생 문장을 유사도 분석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을 실행하여 5
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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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노인 일자리 토픽 언급 추이 분석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노인 관
련 일자리 토픽에 대하여, 뉴스데이터에서 언급된 언급
량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선별한 결과, 관련 키워드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고용”, “노
인 고용”, “노인임금”, “노인 임금”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노인관련 뉴스데이터 109,015건에서 일자리 
토픽 데이터는 3,283건으로 연평균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인일자리 언급 기사는 건수 
측면에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총 
기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으로 갈수록 증가
하여, 2016년 2.63%에서 2018년에는 3.47%로 높아
지는 양상을 보였다.

※ 노인-일자리 언급비율 =연도별 토픽 기사 건수/년
도별 총 기사 건수

표 2. 노인-일자리 연도별 기사건수

2016년 2017년 2018년
(~10월)

노인관련
선별데이터 건수 39,178 39,804 30,033

노인일자리 
데이터 건수(비율)

1,034
(2.63%)

1,206
(3.03%)

1,043
(3.47%)

2017년은 한국사회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진입
한 원년으로써, 이는 통계청 예측보다 1년이 앞당겨진 
결과이다. 2017년 8월 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5만7288명으로, 전
체 인구(5175만3820명)의 14.02%를 차지하여 UN(국
제연합)이 정의하는 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로 접어들었다.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된 한국은 고령자가 사회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17년 5월 통계청 조사가 확정되어 발표된 2017년 6
월 전후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기사가 증가했
다. 해당기간 동안 노인 일자리 토픽의 월별 언급 추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

※ 월별 언급량 =월별 토픽 문서 건수

노인 일자리 토픽의 월별 언급 추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는 사회적
으로 노인 일자리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월별 언급비율이 피크를 나타내었던 시점
에 우리사회의 이슈를 세부적으로 매칭해보면 다음과 
같다.  언급비율이 4.03%를 기록했던 2016년 3월에는 
노인평균임금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000명의 일하는 노인을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는 34%이며 나머지는 자영업
자로 나타났고, 평균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가 하루 
12.9시간, 자영업자가 10.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
법상 근로시간보다 오래 일하며, 임금은 임금근로자가 
월 평균 122.8만 원이고 자영업자가 159.3만 원으로 
근무시간당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언급비율이 3.17%를 기록했던 2016년 6월에는 노인
빈곤, 노인고용률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발
표가 있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하며, 프랑
스(2.3%)보다는 1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고용률은 높지만,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
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다는 내용이었다.  

언급비율이 3.27%를 기록했던 2016년 9월에는 통계
청의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발표가 있었고,이에 
대한 후속 기사로, 노년층의 소득절벽과 저임금과 빈곤
문제, 이른바 회색천장, 가난한 잿빛황혼에 대한 언론 
조명이 있었다.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
은 49.6%(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2.4%)라는 내용
이었다.

언급비율이 4.91%를 기록했던 2017년 6월에는 문재
인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발표가 있었다.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으로, 주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개선에 사용되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1조 
2000억원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에 사용된다는 내용
을 포함한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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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3만 명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5만원, 22→27만
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구체적인 예시로는 보
육부문에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
제보육교사 40명, 요양부문에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의료부문에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사회복지부문에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
동촉진지원 80명 등이 있었다.

 언급비율이 4.18%를 기록했던 2017년 12월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
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이 발표되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인데,  2018년 선정기
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으로 인
상되어 신규로 수급할 수 있는 노인대상자가 확대된다
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었다. 더불어 국민연금 가
입자 대비 수급 비율은 ‘96년 12.1%에서 ’16년 20.1%
로 증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갈수록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65%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계자료 
발표도 함께 나왔다.

 그림 3. 노인-일자리 월별언급비율 및 이슈매칭

언급비율이 5.23%를 기록했던 2018년 7월에는 소득
양극화와 내년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가 있었다. 양극화라는 구조적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해법 중 하나로 소득하위 20% 노
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도 대책으

로 포함되어 있었다.   
언급비율이 4.16%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에는 국민

연금관련이슈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4차 국민연금 재
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기초
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
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여
론이 있었다. 

1. 노인 일자리 토픽 감성트렌드 분석결과

노인 일자리 토픽에 대한 감성 비율을 월별로 측정하
고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종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4]. 노인 일자리 토픽에 대한 감성 
비율은 2017년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분석기간 내
내 0.02~0.58범위 내에서 긍정으로 나타났다. 

※ 감성비율 = (긍정-부정) / (긍정+부정)

 그림 4.노인-일자리 감성분석 결과

2. “일자리” 계층적 텍스트 군집결과

텍스트를 활용한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를 Neural Network으로 학습하여, 단어들을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하는 방법으로 중심 단어의 주
변 단어들을 이용해 중심 단어를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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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일자리” 토픽에 대해 계층적 군집을 하여 5개의 
그룹으로 분할한 결과, 공익활동, 안전지킴이, 일자리 
확대, 저출산, 경로당으로 군집되었다[표 3].

표 3. 노인-일자리 계층적 텍스트 군집결과

[표 3]에서 분석된 노인-일자리관련 계층적 텍스트 
군집을 시각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노인-일자리 텍스트 군집분석 시각화

Ⅴ. 결 론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14.9%를 차지하
고 있고, 2050년에는 1,900만 7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절벽사회에서 노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비중이 높은 인구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저출
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
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는 줄고, 길어진 수명으로 노년에 필요한 비용은 증가
함에 따라,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받아들여
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성분석을 실시 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사회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토픽 키워드 트래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은 전체 노인관련 뉴스데이터 중 
2.63~3.47%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인구역학에서 
급격한 고령사회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그 시급성에 
비해 아직도 우리사회가 노인인구 증가와 인구절벽사
회를 미래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사회 주류 인구층이 되고 있는 노인의 노동시장 재
진입을 위한 노인 일자리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노인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사회 일자리의 동력으로는 조명 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인 일
자리관련 키워드 트래픽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트래픽의 건수 뿐만 아니라  전체 노
인관련 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분석결과, 2016년 2.63%(노인관련 키워드 트래픽 
39,178건 중 1,034건), 2017년 3.03%(39,804건 중 
1,206건),  2018년 3.47%(36,039건 중 1,251건(12개
월 추정치)으로 매년 14%~15%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
타나, 향후 사회적 관심도 증대와 인식향상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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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감성분석결과, 긍부정의 감
성이 혼재되어 나타났고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긍정적 
감성이 우세하였다. 한편, 저임금 용어관련 감성문장은 
‘괴롭다’, ‘악순환이 반복되다’ 등 부정감성이 압도적으
로 우세하여,  해당 용어 출현 빈도가 많은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감성을 나타내었다. 관련된 감성문장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저임금일자리”, “노인빈곤”으로 연결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다’, ‘내몰리고 있다’, ‘문제로 이
어지다’ 등의 부정적 감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더라도 양질의 일
자리가 아닌 저임금 일자리가 주를 이룰 때는 결국 노
인빈곤의 악순환으로 내몰린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본
문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사회가 늙어서까지 일하고 있
는 노인취업자는 많은데, 노인빈곤은 개선되고 있지 않
은 국가라고 발표된 OECD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주
요 트래픽이 ‘안전지킴이’, ‘공익활동’에 치우쳐, 실질 소
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는 연관
성이 낮아 보였으며, 우리사회의 노인빈곤과 노인에 대
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노인 일
자리 확대 관련한 군집분석에서는 ‘재취업’, ‘수급자’, 
‘취약계층’, ‘장려금’, ‘노동자’, ‘일용직’, ‘저소득층, ’사각
지대‘, ’영세자영업자‘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나, 고령사회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고숙련, 
고경력 등의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래픽 보다는, 주로 취약성과 연관성이 높은 부
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
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고령=짐’이라거나 ‘노인혐오
(혐로)’ 등에 대한 인식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으며, 고령사회를 배경으로 노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부터 표출된 사회현상과 비노인 세대와의 갈등도 그 연
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20][21].

우리사회가 겪어본 적 없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속
에서 생산연령인구는 급속히 감소될 전망이다. 최근 통
계청의 생산연령인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0~50만 명씩 진입하는 반면, 이탈은 연평균 70~80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어, 매년 30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
해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사

회적 관심과 연구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노인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과 우리사회에서 만연해 있
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수용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데
이터 감성분석 결과에 대한 우리사회 여건을 감안한 심
도 깊은 맥락적 해석에 대한 연구도 향후 수행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해당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서의 변화
를 추적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면 미래의 노
인 일자리정책 수립 및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준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사회문화 트렌드 그
리고 기저에 흐르고 있는 동인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어떻게 사회적 호응을 하며 긍/부정 반응을 가
져오는지에 대한 유기적 관계 분석을 향후 의미있는 연
구과제로 제시해 본다.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텍스트
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이나 다른 방식의 감성분
석을 활용하는 융복합적인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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